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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성령 기도 시간에 부흥강사님의 순회를 위해 

지역이 하나 되고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영 휴

거 준비와 같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자 순회 

날짜가 성자 주님의 영 재림 날짜처럼 두렵고 떨리

게 느껴져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성자께

서 이런 제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주님 말씀*

요한일서 4장과 5장을 펴라.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와 성령이라. 

나 성자가 선생의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혼마

다 

성약역사 신부가 되니라.

그리하여 요한일서 4장 2절은 

선생을 증거하는 구절이다.

너희는 나 성자의 육체인 

선생 통해 전하는 진리의 역사와

선생의 육체인 부흥강사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선생이 나 성자의 육체가 되어 

육적 휴거 역사를 폈음을 시인하여라.

이를 시인하는 자는 사탄의 주관권에서 

생명의 주관권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생을 믿는 자 , 안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휴거는 선생이 성자의 육체임을 

시인하는 자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의 육체 된 부흥강사 통해 

선생이 육체로 옴을 인정하는 자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이 말을 절대 믿고 지켜라. 

말씀이 나 성자이고 보낸 자이다. 

부흥강사 통해 나가는 말씀이 

나 성자이고 선생이다. 

너희는 이것을 확실히 알라.

요한일서 4장 3절처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선생 쓰고 온 나 성자를 믿지 않는 영혼은 

이미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나 성자가 선생 통해 육체로 옴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는 선생 통해 육적 휴거 역사를 

편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고로 나 성자가 이미 세상에 선생 통해 재림하였다. 

이 말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핵이다.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8절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

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나 성자이고 선생이다.

고로 삼위와 선생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인 삼위와 선생을 모르는 자니 

삼위와 선생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하기에 삼위가 선생 통해 

진리의 성령을 부흥강사 통해 

변화의 성령을 부어 주니 

진리와 성령으로 

삼위와 선생과 부흥강사와 너희가 일체 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성자가 선생 통해 왔음을 증거하라.



너희의 증거를 통해 

나 성자의 몸 된 선생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휴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생을 증거할 때 

담대함을 가지어라. 

담대함은 사랑이니 

성자와 선생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의 담대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느니라. 

또한 온전한 사랑은 

너희 마음의 두려움, 

즉 영 휴거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쫓아내니 

부흥강사 통해 부어 주는 성령을 받고 

사랑의 온전함으로 

사탄이 주는 영 휴거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쫓아내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결코 그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

한다. 

고로 성령 받기 위해 

너희들이 목숨 걸고 행할 것이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9절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라.>

너희는 나 성자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듯 

너희도 먼저 삼위와 선생과 부흥강사를 사랑하라. 

성령의 역사를 펴는 부흥강사를 먼저 사랑해야 

부흥강사 통해 성령의 역사 일으키는 

삼위와 선생의 사랑의 능력인 성령을 받지 않겠느냐. 

선생은 삼위와 일체되었고

부흥강사는 선생과 일체되었으므로

삼위와 일체 된 선생은 삼위의 육이 되고 

선생과 일체 된 부흥강사는 선생의 육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21절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라.>

삼위와 선생을 사랑하는 자는 

너희 형제 가운데 나온 부흥강사를 사랑하여 

성령의 대역사 일으켜 휴거되길 원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6절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

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선생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는 그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난 자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이는 성자의 몸 된 선생이다. 

물은 진리요 피는 희생이니 

2천 년 전 나사렛 예수의 영과 육을 통해 

성자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물과 피를 쏟았듯이 

이 시대도 선생의 영과 육을 통해 

성자가 물과 피를 지금 쏟고 있으니 

선생이 전하는 말씀과 십자가 희생이니라.

이를 부흥강사가 성령으로 

선생의 심정을 받아 전하니 

성령은 심정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5장 8절로 

삼위를 증거하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요한일서 5장 7절-9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성령은 부흥강사 통해 퍼부어 주는 성령역사이고 

물은 선생 통해 쏟아지는 성약 재림 휴거 말씀이며 

피는 선생의 십자가 희생, 사랑이니 

이는 모두 삼위가 일체 되어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

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증거는 성부와 일체 된 나 성자

가 

부흥강사를 통해 성령으로 물과 피인 

나 성자의 몸 된 선생을 증거함으로 이루어지니라.

그리하여 요한일서 5장 12절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자의 육 된 선생의 증거가 있는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니 

선생을 증거하지 않는 강의나 설교는 

죽은 강의와 설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자와 성자의 육 된 선생을 통하

여 

너희 영혼의 영생 즉 구원과 휴거의 역사가 일어남

을 

성령 집회를 통해 깨달아라. 

이것이 성령 집회의 핵인 성령 받는 목적이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처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나 성자가 부흥강사 통해 역사하는 

성령 집회를 통해 너희 신부들에게 

깨달음의 성령을 베푸니 

너희는 참된 자 곧 성자의 몸인 선생을 깨닫고 

선생 안에 있는 나 성자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참 영생인 참 구원을 얻으라. 

부흥강사 통해 성령의 역사 일으키는 

목적과 가치를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니 

성자와 선생을 먼저 사랑하고 

또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성자와 선생이 낳은 

부흥강사를 먼저 사랑하여 성령의 역사를 맞이하라. 

이것이 부흥강사의 순회를 맞는 자세이다.

먼저 사랑은 선생이 성자의 육이 된 가장 큰 조건이

며

나 성자의 짝사랑의 한을 푼 조건이기 때문이다.

안녕!


